
내 몽니가 진짜 몽니!

(급성 조증 상태의 조울병) 

22세의 여자 환자가 가족들에 의해서 병원에 실려 왔다. 환자는 높은 톤의 목소리로 쉴 

새 없이 쫑알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는 아픈 데도 없고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찰 받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내가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큰소리를 내며 그것을 만류하는 보호자에게 심하게 

짜증을 냈다. 진료실에서 그녀는 “나는 IQ가 200인데 의사 선생은 얼마나 되느냐? 나는 일

어, 중국어, 독일어 등 5개 국어 이상을 줄줄 한다”라며 무척이나 뻐겼다. 

그녀는 “나는 잠을 안자도 힘들지 않고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파!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직접’ 받은 사람이야!”라며 묻지도 않은 말을 계속 지껄여 댔다. 

잘 한다는 일어를 한 번 해보라고 하니, “흥! 내가 못 할 줄 알고? 잘 들어! 와다시와!  

아지노모도, 조센징! 어때? 잘 하지?”라고 응수했다. “어디서 배웠느냐”니까 “나는 배울 필

요가 없는 사람이야! 다 아는데 뭘 더 배워? 모르는 것 있으면 또 물어 봐!”라며 몹시 즐거

워하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두 손을 모으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때린 우리 어머니는 보름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불쌍하니까 한 달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한 슈퍼 아저씨는 미우니까 일주일 이상 못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다가, 

“나는 억울하게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다”며 느닷없이 큰 소리로 통곡을 시작했다. 

그 환자는 조증 상태에서 5개월 여 이상을 병원 치료 없이 굿을 하거나 안수기도를 받으

며 버텨 오다가 ‘어쩔 수 없이’ 가족들에 의해 병원에 이끌려온 상태였다.



예의 22세 여자 환자는 입원 후 제멋대로 되지 않는다고 병실 바닥에 오줌을 누거나 벌

렁 드러누워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몽니’를 부리다가 그것을 제지하는 직원에

게 “너 원장님한테 일러서 잘라 버릴 거야!”라고 악을 쓰며 억울해 하기도 하였다. 

자신을 일컬을 때면 "세상에서 제일 이쁜"’이라는 수식어를 꼭 달았다. 그녀는 피곤해 하

는 다른 환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는 그 한가운데에 서서 기가 막히게 궁둥이를 흔드는 춤을 

추어 보이고 박수를 치도록 강요하곤 하였다. 


